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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김일성시대부터김정은시대까지 3대에걸쳐북한뉴스방송을장악하고있는아나운서는리춘희이다. 본논문에서는왜리춘희를 3대에

걸쳐북한에서중용하고있는지그리고평소리춘희의음성은어떠한지에대한분석을통해리춘희의음성이추구하는바가무엇인지에대해

논하고자한다.

Ⅰ. 서 론

북한정권창립이후 3대에걸친부자세습정권에서주요뉴스마다등장하
는 유일한 북한아나운서가 바로 리춘희이다. 특히 리춘희는 일반적인 뉴스

에는등장하지않고중요한뉴스때만등장한다. 특유의억양이심한말투와
음성에 상당한 힘을 실어 뉴스를 전달하는 방법[1]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리춘희가외국언론과인터뷰하는음성은뉴스전달과사뭇다르다. 본
논문에서는이러한음성차이분석을통해북한의리춘희의음성이갖는의
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그림 1. 리춘희 인터뷰 실험 결과 그림

Ⅲ. 리춘희의 뉴스 방송 시 음성 분석 결과

표 1. 리춘희의 뉴스 전달 음성 분석표

음높이

평균

음높이

최소

음높이

최대

에 너 지

평균

주파수

변동률

진폭

변동률
NHR

발화

속도
260.7 108.1 419.4 78.3 1.91 0.916 0.17 272

리춘희가 뉴스 진행 시 말하는방법은 음성에힘을최대한 실어서강하고

다그치듯이 말하고 강한 억양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특히 리춘희가 방송

뉴스에 나올 때는 주로 중요한 사건을 전달할 때 나온다. 이는 북한 주민

들에게 강한 어투로 방송내용을 주지시키며 선동과 함께 반드시 알고있

어야한다는즉, 주입식으로찍어누르는식의 통보용 방송을 진행하고있

다.

Ⅲ. 리춘희의 외국 방송과의 인터뷰 시 음성 분석 결과

표 2. 리춘희의 외국 방송과의 인터뷰 시 음성 분석표

음높이

평균

음높이

최소

음높이

최대

에 너 지

평균

주파수

변동률

진폭

변동률
NHR

발화

속도
185.4 83.1 323.4 71.434 2.431 0.952 0.155 151

위의표2와다음그림 1,2에리춘희의외국언론과의인터뷰실험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2. 리춘희 인터뷰 실험 결과 그림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리춘희의 외국 방송사와의 인터뷰의 음성

[1]은 북한에서 뉴스 진행할 때와 확연한 차이를보이고있다. 평균 음높

이가 185.429[Hz]로 상당히 낮아지고 음성에 실리는 에너지도 평균

71.434[dB]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자 한다. 아울러 음 높이의 편차도

240.279[Hz]로 뉴스 진행 시 평균 311.30[Hz]보다 낮아지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발화속도도 151로대단히천천히 말을하고있는것

으로 분석된다.

Ⅳ. 실험 결과에 대한 고찰

리춘희의 뉴스 진행은 선동, 주입과 통보 및 명령이라는 느낌을 주도록

뉴스를 진행한다. 이에 비해 인터뷰 음성은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음성인

중저음에 부드러움을 느끼게 하는 음성을 사용하고 있다. 즉, 뉴스 진행

과 일반 인터뷰 음성의 차이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리춘희의뉴스 진행과 인터뷰 시의음성 차이를 통해 북한 지도층과 리

춘희가 음성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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